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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이 있습니까”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합니다. 어
린 사람이라면 꿈이 있겠지 쉽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꿈에
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. 나이 든 사람에게 꿈
에 대해 묻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다고 대답하거나 “나이 들어
무슨 꿈이냐”라고 말하기 십상입니다. 시대적으로도 요즘은 <꿈이 없는
시대>라고 합니다. 꿈은 이상적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, 요즘은 현실
적 작은 그림에 몰두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개인의 행복, 개
인의 성공, 개인의 기쁨에 몰두하게 되면 사람은 이상적이기보다는 현실
적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인생의 작은 그림만 그리며 꿈을 잊고 있는 것 같
습니다. 

한국을 방문할 때면 관심 있었던 곳을 꼭 방문합니다. 책에서 알게 되었
던 역사적 장소와 신앙의 유적과 관련된 곳을 한 곳이상 방문을 합니다.
이번에는 <목회자부부수양회>로 갔었기에 “용인기독교순교자기념
관”을 비롯해서 “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”,“주기철목사순교기념관”,“문
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” 등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. 모든 곳이 의미 있
었고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명동에 있는 <히즈빈
스> 카페였습니다.

<히즈빈스>는 2008년 한동대 학생이었던 임정택 씨를 통해서 세워진 

사회적 기업입니다.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커피 기
업을 세우는 꿈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<히즈
빈스>를 세우게 됩니다.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
리 창출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. <
히즈빈스>는 2023년 기준 장애인 165명을 고용했습니다. 이 수는 카
페와 로스팅 공장, 본사 직원의 70%가 넘는 숫자입니다. 맨 처음 조현
병 장애인 4명을 바리스타로 교육시켜 취업하게 함으로 시작된 1호점
카페를 비롯해서 2024년 기준 38개 매장으로 늘어나 있습니다. <히즈
빈스> 카페가 포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이 기업을
한 책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소개한 것을 보고 이번에 직접 매장을 찾아
갔습니다. 서울에는 현재 아직 2개밖에 없지만, 장애우 바리스타가 만들
어주는 명동점 커피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. 임정택이
라는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꾸는 현장,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
별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, 그것도 기업이라는 문화 속에서도
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. 

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”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이
질문을 했습니다.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. 저
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드시길 원하실까요. 그리고
그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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